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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프랑크 마르탱

나    운   영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분 가운데 두 사람을 고른다면 첫째는 홍난파(1898~1941)요, 둘째는 프랑크 마르

탱(Frank Martin, 1890~1974)이다.

    그중 마르탱은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 현대 작곡가이다. 그러면 마르탱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었을까 … 

1956년 9월 나는 그의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나의 가곡집  『아흔아홉 양』과  『다윗의 노래』에 대한 비평

을 부탁하는 서신을 띄운 일이 있었다.

    전혀 면식도 없는 한국의 청년 작곡가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랴 체념하고 있던 중 뜻밖에도 충격적인 회

신을 받게 되었다.

  「먼저 당신의 호의와 친절한 편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나는 서독 퀼른 국립음악학교

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3주일에 한 번씩 갈 뿐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몇몇 기성 작곡가에게 개

인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당신에게는 이러한 광범한 교육이 유용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현대 음악에 대해서, 작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

니다. 아마 이것은 현대 작곡가에게 공통된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당신처럼 두 문명, 두 문화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고민이 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러한 탐구에 있어서 직

접적인 조력자가 될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유럽의 오랜 음악적 전통

의 말단에 있으며 고전음악 속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조성의 원리라든가, 다성음악

이라든가, 가장 미묘한 현대화성 연구의 모든 성과를 더욱더 앞으로 고 나가려는 사람입니

다. 그런데 이런 나의 탐구는 이론적인 토대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 이론적인 면은 남

에게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 오직 나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으로써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대부분 암중모색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나의 감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음, 그 화성

을 찾을 때까지 피아노에 붙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나의 연구

와는 전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이제부터 찾아

내야 하고 만들어내야 할 처녀지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서양의 전통적인 음악을 더 배우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 놓

고 출발해야 하며 당신 자신의 음악, 당신 나라의 음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

다.(중략)

   우리 서양음악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

는 당신들의 본질에 맞는 것을 솔직하게 탐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창작을 할 때에는 우리

가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중략)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찾으십시오. 만들

어 내십시오」

                                                                                       <1956년 10월 3일 화란에서 F. M>

   

      나는 프랑크 마르탱에게서 또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물론 이 말이 홍난파 선생과 결국 같은 내용이라 할 수

도 있겠지만 프랑크 마르탱이야말로 나의 허를 찔러주었고 민족음악 창조에 대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기 때

문이다.

      드디어 이 해(1956년 말경)부터 나는 소신껏 나의 음악, 내 나라의 음악, 내 민족의 음악을 쓰기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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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협주곡 6편 이 밖에도 오페라, 실내악곡, 예술가곡 등을 작곡하게 된 것이 모두 그의 교훈의 결과라고 생각

된다. 나는 음악학교 재학 시절에 훌륭한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나에게 작곡에 

관한 테크닉을 가르쳐 준 것뿐이었다. 하기야 일찍이 레오폴드 아우어 교수가 말한 대로  「예술은 테크닉이 끝

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지만 이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지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작가로서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말」,  「작가에게 방향을 제시, 지시해 주는 말」처럼 귀중한 것이 또 있으랴 

….

   이 밖에도 나는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장 크리스토프도 좋고, 「생활의 발견」, 「크로이체르 소나타」, 「이녹 

아덴」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악성 전기를 읽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위대한 작곡가들의 창작 

방법론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나의 관심사는 작가 정신, 작가 태도였다. 따라서 나는 작가로서

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작품을 통해서만 현실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작품을 남긴 것이었다.

    내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정신적 지도자 — 프랑크 마르탱의 말씀을 오늘도 되새겨 본다.

<월간  「은행계」  1975. 10월호>


